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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미국 기업 
60% 이상 

“관세전쟁으로 타격”

천연가스, 연내 석유 제치고 
북미 최대 에너지원

미 블루칼라 일자리 34년 만  최대 증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500억달러 규

모의 관세로 인해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

들의 60% 이상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중미국상공회

의소가 430여곳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

했다.

응답 기업 가운데 63.6%는 미국의 관세부과

로 수익이 떨어지거나 고객수요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62.5%는 중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같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74.3%는 트럼프 행정부가 2천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방안을 강

행하면‘강력한’타격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또 

응답 기업의 절반은 중국 당국이 통관절차 지

연이나 검사 확대 등 비관세 조치를 동원해 자신

들에게 보복하고 있다고 토로했으며 35%는 무

역 전쟁으로 인해 제조 공장을 중국 외 다른 국

가로 옮겼거나 옮길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대미 수입규모가 미국의 대중 수입규

모에 못 미쳐 관세를 동원한 보복이 제한되자 불

특정의‘광범위한 수단들’을 동원해 보복할 것

이라고 위협해왔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보

복관세뿐 아니라 중국 기업을 겨냥한 미국 정부

의 관세 때문에도 고통받고 있다.”며 중국과 미

국이“공정한 경제적 경쟁 여건을 만들고 동등

한 양자 무역 관계를 맺기 위해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천연가스가 올해안에 석유를 밀어내고 북미의 최대 에

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노르웨이 리스크관리

업체 DNV GL는 천연가스가 전기와 함께 앞으로 미국

과 캐나다의 주요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수송 부

문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석유 의존도가 

급격히 줄 것으로 내다봤다. 

레미 에릭센 DNV GL 사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에

너지 효율성이 좋아지면서 에너지 수요가 최고점에 다

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송 부문에서는 도로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기술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블루칼라’업종 일자리가 크게 늘면서 

이 분야 일자리 증가율이 3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매일경제’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는 전

날 미국 내에서 광산·건축·제조업 등을 포함한 생산

직을 일컫는 블루칼라 업종 일자리가 지난 7월 전년 

동월 대비 65만6,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증가율로 따

지면 3.3%로 1984년 이래 34년 만에 최대치다. 같은 

기간 서비스 업종 일자리는 생산직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170만개 늘었지만, 증가율로 따지면 1.3% 수준

에 불과했다.

WP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오랫동안 미국 경제

에서 비중이 매우 작고 계속 위축되던 분야였던 블루

칼라 업종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눈에 띄게 성장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시작해 오는 2050년까지 천연가스가 북미의 주요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변화 원인

으로 북미에서의 제조 감소 때문이며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 수요가 43%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너지 수요 최고점 시기를 둘러싸고 업체들 간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로열더치셸은 2020년까지로 보고 

있는 반면 브리티시페트롤리엄은 이보다 10년 더 늦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석유 수요가 2040년까지 하

루 1억500만배럴 수준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이 분야에서 고용이 급증한 요인으로는 미국 경제 

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유가 반등, 허리케인 등 자

연재해 복구에 따른 수요 증대 등이 꼽혔다. 

WP는“블루칼라 붐의 진정한 동인은 건설과 제조

업”이라며“트럼프 시대에 이 분야에서 수십만 개 일

자리가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블루칼라 붐을 통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트

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블루

칼라 분야에서 일자리가 급속히 늘면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던 지역이 크게 혜택을 입

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제조업자협회(NAM)가 제조업 경영자들을 대상

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5%는 당

분간 이러한 일자리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